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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화호 전경

산고수장(山高水長)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
려진 장수군은 수려한 산세와 계곡의 고장으
로 유명했지만 정작 물에 대한 관심과 개발은
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.�이러한 장수군이 물
과 물길을 새롭게 정리하고 이야기를 담아 자
원화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.
3천리 비단물길과 4가지 물 이야기가 바로

그것이다.
장수군의 물길은 3천리 비단물길로 표현된

다.�먼저 천리 물길은 지정하천 185개소의 396
㎞에 이르는 물길이다.�여기에 최근 제작된
세천(細川)지도를 통해 확인된 710개소 373㎞
의 세천이 또 다른 천리 물길을 이룬다.
여기에 뜬봉샘에서 시작돼 군산하구둑과 서

해까지 이르는 금강 물길 천리가 합쳐져 3천
비단물길의 한 축을 구성한다.�금강물길은 뜸
봉샘에서 발원해 진안 용담댐과 무주를 거쳐
대청호에 머물다가 서쪽으로 물길을 돌려 세
종,�공주,�부여 등을 거쳐 군산 하구둑을 통해
서해까지 천리 물길을 달린다.
장수군을 마치 혈류처럼 흐르는 2천리 물길

에 서해까지 생명을 전달하는 금강 물길 천리
가 더해져 장수군의 3천리 비단물길이 펼쳐지
는 것이다.
장수의 3천리 비단물길의 가치는 단지 길이

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.�모든 물길이 장수에
서 만들어진 물로 채워진다는 점에서 여느 물
길과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.�
산세가 높아 다른 곳에서 물이 흘러 들어올

수 없기에 모든 물이 장수에서 생성돼 2천리
를 굽이돌고 서해바다에 천리 물길을 열어 준
다.�장수는 물이 태어난 곳,�물의 고향인 셈이
다.

▲▲물물이이 태태어어난난 곳곳,,��물물의의 고고향향 장장수수
장수군은 3천리 비단물길에 4가지 이야기를

담아 물을 자랑하고,�물을 보여주며,�물을 즐
길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.�3천리 비단물길의
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낸 것이다.
물의 시작과 전설이 있는‘생명의 물’과 장

수를 잘살게 해주는‘풍요의 물’,�물 본연의
모습을 찾게 해주는‘안전한 물’,�장수를 찾
게 하는‘힐링의 물’등이다.
첫 번째‘생명의 물’은 금강의 시작점‘뜬봉

샘’이다.�뜬봉샘이 위치한 수분리는 금강과
섬진강이 나뉘어져 흐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
름이다.�뜬봉샘에서 솟아오른 물은 금강의 젖
줄일 뿐만 아니라 섬진강의 1,�2지류인 오수
천과 요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.�
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백일기

도를 올렸던 곳으로 유명한 뜬봉샘은 지금도
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명소
이다.�이는 뜬봉샘이 한반도 천리 물길을 가
로지르는 금강의 시작점으로 한반도의 중심이
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.
두 번째는‘풍요의 물’이다.�장수의 물길은

장수가 생산하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에 생
명을 불어넣고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풍요의
상징이다.
장수군은 885개 하천이 2천리 걸쳐 마치 우

리 몸의 혈관처럼 곳곳에 퍼져 있다.�여기에
5000만 톤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동화댐을
비롯 80개의 댐과 저수지는 장수군의 풍부한
수자원을 제공한다.
세 번째는‘안전한 물’이야기이다.�장수군

은 전북에서는 최초로 지난 2월 세천지도 제
작을 완료했다.�세천은 폭 1m,�길이 50m�이상
인 천(川)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시작
해 710개소에 373㎞가 확인됐다.
세천지도 작성은 체계적으로 물을 관리해

재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
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.�장수군

은 안전한 물관리가 장수를 장수답게 만드는
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.�
이를 위해 장수군은 하천유지관리사업과 재

해예방사업,�소하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
있으며 2018년 하천분야 최우수시군선정,�지
역안전도도 1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.

▲▲천천리리 세세천천물물길길 새새천천지지도도 제제작작완완료료
마지막으로 4번째 물이야기는‘힐링의 물’이

다.�물길을 따라 만들어진 천혜의 자연경관과
청정 휴양지에서의 힐링이다.
장수군 2천리 물길에 위치한 방화동가족휴가

촌과 와룡자연휴양림은 사계절 최적 휴양지로
각광을 받고 있다.�방화동가족휴가촌은 전국
최초의 가족단위 휴양지로 1988년 조성됐다.�
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토옥동계곡과 지지

계곡,�덕산 용쏘계곡 등이 마음을 씻어 준다.

덕산 용쏘계곡은 용이 살았다는 2개의 용소와
10여 곳의 소로 이뤄져 있다.
2천리 물길에는 번암 요천의 두꺼비 바위와

천천 금강의 장독바위·타루비·봉황대 등이
숨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다.�계북 양악천
용연정·구암정,�장계천 자락정,�계남 유천의
벽남정 등에서 선조들의 풍류와 낭만을 느낄
수 있다.

장영수 군수는“장수군의 깨끗한 물,�긴 물
줄기의 시작을 뜻하는 장수라는 고유의 브랜
드‘물’을 활용해 지형적 특성,�지명의 유래,
문화와 관광,�좋은 물로 생산된 안전한 농산
물 등 다양한 콘텐츠와 접목,�연계하고 물과
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하여 장수의 새로
운 브랜드로 활용하겠다”고 밝혔다.�

/장수=고판호기자

장수군은 지명이 산고수장

(山高水長)이라는 말에서 유

래됐다는 설이 있을 만큼 높

고 수려한 산세와 굽이굽이

휘도는 물길이 길게 이어져

있는 고장이다.�장수(長水)라

는 군 지명을 비롯해 6개 읍

면 가운데 5곳의 지명에 물을

의미하는 수(水)와 계(溪),�천

(川)이들어간다.�장수군이장

수의 물길을 3천리 비단물길

로구분하고이야기를덧씌워

자원화에 나선다.�비단물길 3

천리와 여기에 담겨진 물 이

야기를살펴본다.
/편집자 주

뜬봉샘부터금강물길천리까지…

뜬봉샘

덕산계곡

월촌마을 앞 요천장남호 전경

시작과전설있는‘생명’

잘살게해주는‘풍요’

물본연의모습‘안전’

장수를찾게하는‘힐링’

4가지물이야기담아


